
IPCL 경영권 인수 3파전 양상
IOC에 Re liance- Nirma 도전 … Re liance는 독과점 우려

인디아 정부의 Indian Petrochemicals(IPCL) 지분 일부를 인수하기 위해 Reliance, Indian Oil(IOC), Nirma

Chemicals가 개별 제안서를 제출했다.

인디아 정부는 IPCL의 지분 보유비율을 60%에서 35%로 줄이고, IPCL의 경영권을 지분 인수자에 넘길 계

획이다. IPCL의 나머지 지분은 인디아의 몇몇 증권거래소에서 거래되고 있다.

현재 실사가 진행중으로 민영화 계획은 3월말 또는 4월 마무리될 예정이다.

인디아 정부는 2001년 12월 IPCL를 분사해 Baroda 소재 Ethylene 컴플렉스를 IOC에 매각하는 계획을 포기

하고 지분매각을 위한 공개 입찰을 발표했다. 인디아 정부와 IOC는 Baroda 소재 플랜트의 가격에서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이후 비누·계면활성제 주요 생산기업이자 민간기업인 Nirma Chemicals가 IPCL 인수에 새롭게 등장했다.

Nirma는 LAB(Linear Alkyl Benzene), AOS(α-Olefin Sulphonates), Glycerine, Sulfuric Acid도 생산하고

있다.

IOC는 IPCL 지분을 인수하기 위해 Soros-Chatterjee Group과 팀을 결성했으나, 인디아 정부가 Baroda 소재

에틸렌 컴플렉스를 놓고 IOC와 독점 협상을 벌였다. Soros는 입찰에 참여하지 않고 있다.

IOC는 석유화학 생산설비와의 통합을 위해 IPCL의 경영권을 원하고 있으며, IPCL의 Baroda 소재 에틸렌

13만톤 크래커에 나프타를 공급하고 있다.

Reliance도 IPCL의 지분 인수를 시도한 바 있다. IPCL은 Reliance에 이어 인디아 2위의 석유화학제품 생산

기업이다.

Reliance는 IPCL 지분 인수를 통합 및 주주가치 강화 기회로 보고 있다. IPCL 생산설비를 통합해 비용을

대폭 절감함으로써 인디아의 석유화학산업의 경쟁력을 제고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Reliance의 인디아 석유화학 시장점유율이 70%에서 약 90%로 상승할 전망이어서 독과점 우려가 따

르고 있다.

한편, GE Plastics은 IPCL과의 엔지니어링 플래스틱 컴파운딩 합작기업인 General Electric Plastics India의

IPCL 지분 50%를 인수하기 위해 협의하고 있다. IPCL의 민영화 지연으로 증설계획이 차질을 빚고 있다.

IPCL은 Baroda 소재 에틸렌 13만톤 크래커를 30만톤으로, Maharashtra의 Nagothane 소재 에틸렌 45만톤

크래커는 60만톤으로 증설할 계획이다. <CW 2002/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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